
  

  크라쿠프에서 부활의 계절에 봄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폴란드 국민들은 사순
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목요일을 퐁첵 먹는 날로 정해 맛있고 열량이 높은 빵을 맘껏 먹은 후 사순절 기
간에는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경건하게 지냅니다. 폴란드 친구들의 예를 들면 자신이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을 금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여성들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40
일간 먹지 않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맥주를 마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온유
는 초콜릿과 단 음식을 정했고 막내인 이슬이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택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온종일 금식
을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경건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며칠간은 무척 힘들어 하더니 전자제품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남아 책을 보며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 폰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 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퐁첵 이야기를 조금 더할까 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퐁첵 먹는 날 하루 동안 판매된 퐁첵은 약 960만개
나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2.5개(1개당 800원 정도합니다)를 먹는다고 하며 판매금액은 1억 3백
만 주워티(한화 412억)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바웬사가 노조운동을 하던 그
단스크 도시에서는 방2개 아파트 430채를 살 수 있고,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좋은 아파트 260채를 살 수 
있으며 Skoda Octavia 자동차는 1,889대를 사는 액수하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통
적으로 퐁첵에 대한 상징성이 온 국민을 먹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인에게 퐁첵은 식탁의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다이어트 하더라도 이날은 많이 먹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이 먹을수록 미래에 많은 행복과 
부유함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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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려주일 행사 – 왕의 길로 입성모습 재현 

  인터넷과 신문에 종려주일 행사를 미리 고지하고 크라쿠프의 인근 도시에서 성가대가 참여하여 예수님의 예
루살렘 입성을 재현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주최로 하였지만 많은 인파가 몰렸고 주변 국가에서 관람을 위해 방문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중앙광장에는 노천시장이 열려 종려나무 가지를 대신하는 팔마라고 
불리는 가지를 파는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여 교회 앞에 놓아두는 모습도 보기에 참 좋았
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미리 재료를 단체로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합니다.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 회원교회 소식   

  지난 3월 2일 주일예배 인도를 헨드릭 비에하리 목사가 시무하는 미스워비체
(Mysłowice)에 있는 게네자레트(Genezaret) 교회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인의 신앙을 
소개하는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 중 한편을 임대하여 사용
하는 작은 공동체로 약 20여명이 회집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연령층은 높았지
만 헨드릭 목사가 말씀에 충만한 사역자라서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공동체와 상호 협력이 되어 매년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목회자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선교소식을 전할 때 소개한 바와 같이 헨드릭 목사는 경찰 선교와 재소자 선교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한 결과가 이제 여러 곳에서 
싹을 틔우며 재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를 
제외하고 폴란드에서 이러한 특수선교를 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은 매우 드물다는 말
씀을 드리며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폴란드 북부지역인 트체프에서 살고 있는 야렉 고츠코프스키 집사가 세계경찰대
회 폴란드 대표로 참석한 후 그다인스크 경찰을 대표하여 인사차 600Km를 달려 
크라쿠프에 내려왔습니다. 세계경찰선교대회는 2년마다 대회를 갖는데 올 봄에는 
대륙별 이사모임을 인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경찰 선교를 위해 또한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위해 야렉 집사의 헌신적인 봉사가 눈에 보입니다.  
  
  약동하는 봄을 맞아 폴란드와 중앙유럽의 교회들도 크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
다. 중앙유럽 교회들을 위해 함께 도고해 주시고 폴란드를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중앙유럽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

  1) 폴란드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건과 영성을 위하여, 
  2) 한폴 아카데미를 통한 체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3) 크라쿠프 이삭교회를 위하여.
  4) 중앙유럽 문화선교관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5) 김상칠, 서정희 선교사의 영성을 위하여.

  -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김상칠, 서정희 드립니다.


